
Weekly Report (Real Estate)

 전국 주간 아파트동향 매매가격 하락폭 확대, 전세가격 하락폭 확대

매매가격 -0.59% 하락, 전세가격 -0.73% 하락

한국부동산원 2022년 12월 1주(1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 전국, 하락폭 확대 (-0.56%→ -0.59%)

▶ 수도권(-0.69%→-0.74%): 하락폭 확대

• 서울(-0.56%→-0.59%): 하락폭 확대 /주택가격 추가하락 우려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

으로 매수문의 한산한 상황이 지속중인 가운데 간헐적인 일부 급매성 거래가 기존 매물가격

하향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 확대

• 강북 14개구(-0.71%→-0.69%): 하락폭 축소 /도봉(-0.88%) 창‧쌍문동 대단지 위주,

노원(-0.85%) 중계‧월계동 구축 위주, 강북(-0.75%) 미아동 대단지 위주, 은평(-0.74%)

응암‧불광‧수색동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강남 11개구(-0.44%→-0.50%): 하락폭 확대 /송파(-0.67%) 잠실‧문정‧가락‧오금동 주요

단지 위주, 금천(-0.64%) 시흥 독산동 위주, 강동(-0.60%) 고덕‧암사‧상일동 위주,

영등포구(-0.59%) 문래‧양평‧영등포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

• 인천(-0.94%→-0.98%): 하락폭 확대 /남동(-1.06%) 논현‧구월‧서창동 대단지 밀집지역

위주, 부평(-1.04%) 산곡‧삼산‧부개동 주요단지 위주, 서구(-1.03%)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가정‧신현‧당하동 위주, 연수(-1.01%) 송도‧연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

• 경기(-0.71%→-0.78%): 하락폭 확대 /의왕(-1.28%) 포일‧내손동 주요단지 위주,

과천(-1.27%) 중앙‧원문동 위주, 군포(-1.25%) 산본‧금정동 대단지 위주, 양주(-1.02%)

옥정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옥정‧고암‧덕정동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

▶ 지방(-0.43%→-0.45%): 하락폭 확대 /5대 광역시(-0.54%→-0.57%), 대전(-0.62%

→-0.61%), 대구(-0.57%→ 0.68%), 세종(-0.77%→-1.02%)

▶ 8개도(-0.32%→-0.33%): 하락폭 확대 /경남(-0.55%→-0.51%), 전남(-0.25%→-0.26%)

[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 전국,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 (-0.69%→ -0.73%)

▶ 수도권(-0.95%→-1.00%): 하락폭 확대

• 서울(-0.89%→-0.96%), 인천(-1.05→-1.11%), 경기(-0.96%→-1.00%) 

▶ 지방(-0.44%→-0.47%): 하락폭 확대

• 5대 광역시(-0.63%→-0.65%) /세종(-0.81%), 대구(-0.85%), 울산(-0.68%) 

• 8개도(-0.27%→-0.30%) /경남(-0.42%), 전북(-0.25%), 충북(-0.31%), 경북(-0.26%)



Weekly Report (Real Estate)

■ 또 떨어진 서울아파트값…5차례 연속 역대 최대 낙폭 (12/8, 아시아경제)

-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 대비 0.59%↓. 28주 연속 하락이자 5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폭

- 강남구(-0.39%), 서초구(-0.26%), 송파구(-0.67%) 모두 지난주 대비 하락폭 확대

- 전세시장도 전국(-0.73%), 수도권(-1.00%) 서울(-0.96%) 등 침체 국면 지속

■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 올해 최저… 7개월째 하락

(12/9, 동아일보)

- 12월 서울 분양전망지수 47.2로 지난달 대비 하락

- 서울 외에 강원·충남·경북 등도 지수 떨어져

- 미분양 물량 전망 135.8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

- 주산연 “침체 가속 정부 대책 절실”

■ 경매시장도 역대급 빙하기…서울 아파트 10건 중 9건 유찰 (12/6, 중앙일보)

-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162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은 23건 (낙찰률 14.2%)

- 집계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

- 올해 하락분 반영된 경매 물건 출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망세 전환

■ [2023 부동산 전망]전문가 90%“전셋값, 내년 더 떨어진다”

(12/7, 아시아경제)

- 전문가 6명 "전셋값 2~4% 하락할 것"

- 금리인상에 대출 부담 커지며 전세 수요 감소

- 수도권내 17만가구 이상의 입주물량

■ 상업용 부동산도 ‘적색경보’…“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 (12/7, 아시아경제)

- 여신전문금융채권 AA+ 3년물 금리는 지난달 3일 6.016%

- 9월 기준 상업용 부동산 거래금액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9% 감소

- 내년 꼬마빌딩, 토지, 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 급매물 출현 가능성 높다는 전망

■ 보증금 분쟁 급증 11월 역대 최다 (12/8, 헤럴드경제)

- 11월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 1870건으로 역대 최다

-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급증, 당분간 갈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12/8, 이데일리)

■ "급매 주웠나?"…이자부담 버틸 ‘체력‘ 갖춘 40대 주택 매수 늘어 (12/8, 데일리안)

주간 주요 뉴스 위클리이슈

* 위클리 이슈는 작성자 개인의 사견이며, 회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과 장위자이 청약 흥행 실패에 고민 커진 분양시장

내년 분양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과 ‘장위자이 레디언트’

(장위 4구역)의 청약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향후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8일 진행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1·2순위(해당 지역·기타지역) 청약은 3695가구

모집에 2만153명이 지원하여 최종 평균 경쟁률이 5.45대 1로 나타났다..

또한,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 4구역)도 7일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956가구

모집에 299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1대 1에 그쳤다.

전국 최대이자 서울 강남권 대형 재건축 단지로 분양 시장의 주목을 받은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워낙 입지 여건이 좋아 수십~수백 대 일의 경쟁률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가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국민평수라고 할 수 있는 전용 84㎡ 모든 물량이 분양가 12억원을 넘으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청약을 포기한 무주택 수요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내년에 강남권에 분양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다는 점이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아파트)와

레미안 원페들라(방배6구역),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등이 내년에 공급될 예정인데 이번 둔촌주공 청약 결과로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산정이나 실수요자들의 청약 전략을

짜는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의 분양 결과를 분석해보면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인원들이 많아짐에 따라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수요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에 내년 분양시장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이데일리, 부동산R114



 12월 미국 부동산 주요 뉴스 및 동향  12월 빌드블록추천 매물

■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

- 미국인이 주택 구매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전년 대비 약 3배 상승

-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감 또한 증가, 모기지 신청건수 빠르게 감소

- 하지만 주택 평균 판매가는 1분기 $514,000에서 3분기 $542,900으로, 가격

상승세는 이어가나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

- 부동산 전문가, 금리 인상과 대출 신청 감소는 주택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예상

■ 2023년, 주택 시장 가격 조정 불가피

- 미 주요 금융 기관 및 부동산 관련 기업은 내년 가격 하락 예상

- 2008년 금융위기와는 여러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침체’가 아닌 ‘조정’ 단계

- 현재 기존주택 재고 물량은 크게 부족한 상황(전미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추가로 700만 채 공급 필요)이며, 차압 주택 비중도 높지 않은 상황

- 공급이 예상보다 늘지 않아 공급이 단기간에 치솟아 가격이 20-30% 하락했던

금융위기만큼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

- 하지만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 위축 가능성이 대두되며 주택 건설 업계도

시장 위축에 경계

- 작년 10월 대비 신축 허가 신청은 10.1% 감소, 주택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 유지와 동시에 주택 임대료 또한 전년 대비 7.5% 인상

25 Broad Street #6F
New York, NY 10004

매매가
$1,005,000
(약 13.3억원)

면적
955 ft2

(약 27평)

침실 1개 화장실 1개

특징

-풍부한 부대시설
-24시간 상주 매니저
-금융지구 중심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

547 West 47th Street #416
New York, NY 10036

매매가
$1,135,000
(약15억원)

면적
670 ft2

(약 670평)

침실 1개 화장실 1개

특징

-풍부한 부대시설
-24시간 상주 매니저
-미드타운 스카이라인과

허드슨 강의 탁 트인 전망

165 Lexington Avenue #3E
New York, NY, 10016

매매가
$1,325,0000
(약 17.5억원)

면적
805 ft2

(약 23평)

침실 1개 화장실 4개

특징
- 근방에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 인근 대중교통 풍부

■ 미국 전역의 새로운 임대 시장 확산

- Haven Realty Capital과 JP Morgan은 임대 주택 사업에 4억1,500만 달러 합작 투자

- 주택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 전역 주요 건설 업체와 임대 전용

주택을 건설할 예정

- 최근 사무실 건물을 다세대 주택, 실험실 그리고 호텔로 변경하는 프로젝트 확산

- 2022년 3분기 현재 다세대 주택 공실률은 4.4%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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